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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잉기 가뭄에 의한 피해증상과 생육 

이성태1*, 성덕경1, 남진우1, 최용조1, 홍광표1

1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서론]

최근 한반도 지역에서 가뭄, 폭우, 고온 등 이상기후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남부지역 

고성에서 벼 영양생장기(6. 1∼7. 20)와 생식생장기(7. 21∼8. 20)의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각각 1.0, 0.3°C 높아 고온인 

반면 강수량은 169, 33mm가 부족한 기상환경을 보였다. 벼 생육초기 저수시설에 의한 원활한 관개수 공급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어 수잉기(7. 26∼8. 10)에는 관개수 부족으로 심각한 가뭄 피해가 발생되었으

나 8월10일 이후에는 자연 강우에 의한 원활한 관개공급이 이루어졌다. 본 시험은 벼 수잉기 동안 가뭄 지속에 의한 

피해 증상을 분석하고 수량 감소를 추정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장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해안지역으로 2017년 벼 수잉기에 10일 이상 관개수 공급이 어려워 가뭄피

해가 심했던 지역이다. 벼 품종은 중만생종 영호진미로 6월1일 이앙하고 농가관행으로 재배하였다. 이 지역 내 지하수를 

관개용수로 공급한 정상적인 벼와 가뭄피해 벼의 초장, 경수, 수장, 수당립수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잉기 동안 벼 가뭄피해에 의한 외관상 특징으로 잎은 위조되고 황변화 되었다. 벼의 생육을 비교한 결과 주당 경수는 

정상 25개, 가뭄피해 지역은 23개 이었고 수장은 정상 16.6cm 보다 1.6cm 짧았다. 그리고 수당립수는 정상 75립, 가뭄피

해 지역은 45립이었으며 이삭목에서 첫 지경까지 높이는 정상 2.9cm 보다 가뭄피해 지역에서 1.0cm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수잉기 가뭄으로 인해 출수기는 정상 8월21일 보다 2일 늦었으며 수량은 정상 대비 가뭄피해 지역에서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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